
기술표준원, 설비자동화 기술 세미나 개최

기술표준원(원장 김동철)은 5월3일 국내 자동화 분야 연구소, 학회, 대학 및 기업 등의 전문가가 참석하는

제1회 산업설비 자동화 기술 향상 세미나를 기술표준원 중강당에서 개최한다.

자동화 기술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관련제품의 품질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산업 핵심기

술로 일본, 독일, 미국 등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분야이다. 최근에는 IT와 접목되면서 서비스, 의

료 등 산업전반에 걸쳐 자동화가 확산되고 있다.

자동화 분야 세계시장 규모는 1000억달러에 이르고 있는데, 국내시장도 15억달러(2조원)로 8억달러에 이르

는 자동화 설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술표준원은 세미나를 통해 수입대체와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자동화 기술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기술

표준원 자동화설비 시험평가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고수준의 초정밀급 자동화 평가장비를 제조기업들이

활용하게 함으로써 자동화 설비의 국산화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설비 자동화 기술향상 세미나 일정표

시 간 내 용 비 고
13:30∼13:40 인사말 기술표준원 김동철 원장

13:40∼14:10 자동화의 국내외 현황 서울대 권욱현 교수
14:10∼14:40 Robot 기술 동향 광운대 김진오 교수

14:40∼15:10 PLC 및 디바이스 넷의 기술 향상 방안 로크웰 오토메이션 김상수 차장
15:10∼15:40 계측제어와 필드버스의 최근 기술 동향 요꼬가와전기 이범식 과장

15:40∼15:50 휴식
15:50∼16:20 ST EP (제품모델) 관련 표준 및 기술 동향 KAIST 한순흥 교수

16:20∼16:50 공압기술 동향 한양대 송창섭 교수
16:50∼17:20 자동화 관련 ISO 규격의 국제 동향 기술표준원 오유천 연구관

17:20∼18:00 자동화설비 시험평가센터 안내 및 견학 기술표준원 남복현 연구관

기술표준원에서는 자동화기술 정보의 제공 및 산·학·연·관 협력을 통한 자동화 기술의 향상을 위해 매

년 관련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자동화설비 시험평가센터는 자동화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 촉진을 위해 1995년 6월 자본재산업육성추

진위원회 에서「자동화설비 시험평가센터」를 건립키로 결의함에 따라 설립됐으며, 주요 기능은 자동화기술

연구개발 및 제품 성능평가, 자동화설비 및 부품에 대한 품질인증, 산학연 협력을 통한 자동화관련 기술지원,

부품 및 설비의 국산화 및 수입대체 지원 등이다.

시설규모는 건물이 4929㎡로 1520평에 지하1층, 지상3층이며, 건물 92억원, 설비 320억원 등 412억원을 투입

했다.

주요 시설로는 클린룸이 100class(2실), 1000class(1실)이고, EMI실이 19.6m×11.8m(내부 W×L), 시료 최대

무게 10톤이며, 무향실은 흡음율 0.99이상, 암소음 15 dB이하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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